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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차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리포트 ⑬ 중고차 플랫폼 

보배드림·당근마켓이 중고차에서 힘 못쓰는 이유는? 
  

 

- 엔카, 중고차 구입 플랫폼 과반 점유 유지 

- 처분 시장에서는 헤이딜러 단독 1위 굳혀 

- 보배드림·당근마켓 인지도는 40%대였으나 

- 실제 거래 점유율은 모두 2~3%에 머물러 

- 제시된 시세에 대한 이용자 신뢰 낮은 탓 

 

○ 국내 최대 중고차 플랫폼 ‘엔카’가 구입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처

분 시장에서는 ‘헤이딜러’의 약진에 밀려 입지가 계속 줄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보배드림’과 ‘당근마켓’은 이 시장 점유율이 2~3%에 머물고 있는데, 고가품 거래에 필

수적인 신뢰성과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한 때문이다. 

□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수행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

만명 대상)’ 25차 조사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입 또는 처분한 소비자(구입 1548명, 처분 

2760명)의 플랫폼별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분석했다. 구입 시 14개, 처분 시 11개 플랫폼을 보기로 제

시했으며, 이 중 분야별 상위 6개 플랫폼만 비교했다. 

 

■ 구입은 엔카, 처분은 헤이딜러… 분야별 독주 체제 강화 

○ 중고차 구입 시장에서는 엔카가 점유율 53%로 확고한 선두를 지켰고, 다음은 K카

(21%)와 KB차차차(13%) 순이었다[그림1]. 이들 상위 3개 플랫폼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

했고 점유율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어 큰 차이를 두고 헤이딜러(3%), 보배드림과 당

근마켓(각각 2%)이 자리했고, 나머지는 모두 1% 이하 점유율에 머물렀다. 상위 3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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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합계가 87%에 달하는 과점 상태의 시장이다. 

 

 
 

○ 처분 시장에서는 헤이딜러가 전년 대비 5%p 상승한 45%의 점유율로 경쟁자를 따돌

리고 단독 1위를 굳혔다[그림2]. 전년 대비 점유율이 3% 하락한 2위 엔카(24%)와의 차

이를 20%p 이상으로 벌리며 과반 점유율을 향해 순항 중이다. 이어 KB차차차와 K카가 

각각 10%의 점유율로 공동 3위를 달렸다. 이 부문에서도 보배드림과 당근마켓은 5, 6위

를 유지했지만 점유율(각각 3%, 2%)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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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당근마켓,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은 제한적 

○ 보배드림과 당근마켓은 각각 국내 대표 중고차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1등 플랫폼 답

게 인지도가 40% 안팎으로 군소 플랫폼(최고 10%대)을 압도했으나, 실제 거래 점유율

은 모두 2~3%에 머물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브랜드를 알고 있지만 수백만~수천만원

짜리 고가 제품 거래 때 이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그 이유는 거래 과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플랫폼 이용경험자

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불만 이유는 '제시된 시세를 믿을 수 없어서'(각각 29%)가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배드림은 입찰 정보의 불투명성이, 당근마켓은 거래 성사의 어려

움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퀘타아이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두 브랜드와 중고차의 연

관어로 ‘사기’, ‘허위 매물’, ‘차량 상태’ 등이 많이 포착된 것도 신뢰성의 문제를 확인시켜 

준다. 

○ 이 같은 문제의 해답은 역설적으로 헤이딜러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헤이딜

러는 번호판 조회 시스템과 전문 평가사 진단(헤이딜러 제로) 등을 도입해 개인 수준에

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과 신뢰 문제를 해결했다. 후발 주자의 핸디캡을 딛

고 중고차 처분 시장에서 과반 점유율을 향해 약진하는 비결이다. 사람(딜러) 대신 시스

템(데이터와 제도)을 믿게 만드는 플랫폼이 앞으로도 시장의 우위를 지켜갈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5차 조사(2025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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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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